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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시장의 기후 리스크 평가

자본시장과
탄소중립시대



안녕하세요. 

탄소중립실행위원회 금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전주시병/재선/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입니다. 

‘자본시장과 탄소중립시대 - 회사채 시장의 기후 리스크 평가’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민형배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탄소제

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

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친환경·탈탄소를 위한 움직임은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수출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고, G20 금융안정위원회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태스크포

스를 구성해 파리협정 2℃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도 파슬 프리(Fossil Free)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44개 금융기관이 동참하는 이 

캠페인은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경 6000조원에 이르는 석탄 및 화석연료 분야

의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탈석탄 투자의 움직임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국내 총 석탄투자의 25%를 제공한 최대 석탄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비롯, 5개의 삼성 금융사가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속해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피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역시 연기금의 탈석탄 투자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

다. 국민연금기금은 전세계 3대의 연기금으로 곧 기금액 1000조 시대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배제 선언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연금은‘투자제한-배제 전략 도입방

안’관련 기금운용위원회 논의 계획을 지난 1월에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 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고, 상반

기 중에 기금운용위원회 논의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런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자산의 사용감소는 필연적입니다. 영국의 씽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

셔트브와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파리협약을 준수할 경우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 부문의 좌초자산금액은 약 120조원, 가스발

전부분의 좌초자산금액은 약 65조원으로 총 185조원 가량의 좌초자산이 발생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시장과 제도는 아직까지도 화석연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임을 전제로 그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삼

척블루파워 등 민간석탄화력 발전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AA 내지 AA-,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의 회사채는 AAA라는 높

은 신용등급으로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신용평가가 현재의 흐름을 반영한 정확한 평가

라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남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급격히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석탄 산업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회사채 발행을 통한 석탄화력 금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를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이 녹색금융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자본시장과 탄소중립시대 - 회사채 시장의 기후리스크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로 만나뵙

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소영, 김성주, 정필모 양경숙 의원님과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 관계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님과 인류세사채연구소 울프 에얼라

드손 연구원님,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연구소 크리스티나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해 삼척 석탄 화력에 투자한 국내

의 금융기관들이 시민들에게 공익감사 청구를 당했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없는 부당 대출이라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주장은, 삼척석탄화력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받지 못할 것이며, 삼척석탄화력의 

가동률도 향후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여 대출이 실행된 데에는 한국기업평가가 작성한 투자설명서가 토대가 되었습니다. 

금일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탄소배출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관성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집행합니다. 국책은행이 집행한 사업이라면 안정적

이라 판단한 민간금융사까지 투자에 가담하고, 금융사의 좌초자산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간 석탄산업에 투자를 

해온 금융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이 투자의 원인인 신용평가에서부터 우리는 논의를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석탄금융이 왜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가려져있던 원인을 분석해보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백조의 좌초자산이 국내 금융사에 산적하게 된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미래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성찰에서 옵니다. 그간 관례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성이라는 편하고 효율

적인 방식으로 일관해왔던 것이 우리나라 녹색금융의 발전을 저해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축년 새해가 녹색금융이 우리 경제에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경숙입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산하기구인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 지구온난화 1.5℃’특별보

고서를 통해 인간의 활동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0.8에서 1.2℃의 온난화를 유발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생태계의 변화나 국민의 삶, 경제는 물론 거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느 수준일

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세계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즉, 기후리스크

를 측정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서 세계경제의 모범이 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우리의 실

행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와 함께 장기감축목표인 탄소중립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탄소중립특위의 소속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분야별·단계별로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노

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회사채 시장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고 기후리스크의 반영을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석탄발전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산업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분석과 제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홍종호 교수님을 비롯하여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님과 인류세사채연구소 울프 에얼란드손(Ulf Erlandson) 대표님,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연구소 Christina 

Ng 선임연구원님 세분의 발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이정용 과장님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김수빈 사무관님, 한국기업평가 평가5

실 최주욱 실장님, 한국서부발전 예산자금부 오유근 실장님, 한화자산운용 채권운용팀 박태우 과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

니다.

아울러 토론회를 준비하신 민형배 의원님과 이소영의원님, 김성주의원님, 정필모의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뜻 깊은 시간 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자본시장과 탄소중립시대, 회사채 시장의 기후 리스크 평가’를 주제로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정필모 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매우 뜻

깊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기후솔루션과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시대입니다. 고탄소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고자 EU, 영국, 일

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심지어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인 

BP 등 기업들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세계 경제체제를 선도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것에 더해,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2023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후변화가 외교 정책, 국가 안보전략, 무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세계 경제 패러다임은 ‘탈

탄소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세계 2위, 높은 제조업 비중과 이산화탄소 4,800만톤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탄소순수출국으로 

전 세계의 ‘탈탄소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시

급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본을 ‘탈탄소’ 관련 산업과 기업에 투입해야만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화석연료 산

업 등의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탈석탄’을 선언하고 발 빠르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는 2015년부터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고,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석탄

으로부터 얻는 회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운 후 한전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

사(APG),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등도 ‘탈석탄’ 방침에 따라 한전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역시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회사채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62개 금융기관이 지난 12년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보험, 회사채 등을 통해 제공한 금

액은 60조원이 넘으며, 이 중 회사채 인수를 통한 금액은 25조원에 달합니다.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서는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음에도 

석탄화력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탈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회사채 시장에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23.

국회의원 이소영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자본시장의 탄소 리스크 평가 관행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과 탄소중립 시대 - 회

사채 시장의 기후 리스크 평가」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맡아주신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중호우, 이상고온, 최악의 미세먼지까지 기후변화는 어느새 단순한 변

화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그 고통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의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

천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도 탄소중립 정책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신규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더 이상 금융제공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

지만, 기존 석탄발전자산에 대한 금융제공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는 회사채 평가방식 때문입

니다. 금융분야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 기후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금융영역에서의 탈석탄 현황을 되짚어보고, 회사채 시장에 기후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

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 

축사  



시  간 주  제

15:00-15:10

인사말  - 국회의원 김성주 
- 국회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양경숙 
- 국회의원 이소영 
- 국회의원 정필모

15:10-15:30
발제 1

한국 석탄금융 동향과 채권시장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15:30-15:50
발제 2

EU 사례로 살펴본 기후위기 시대의 회사채 시장
Ulf Erlandsson 인류세사채연구소(AFII) 대표

15:50-16:10
발제 3

녹색채권 시장 운영 및 아태지역의 기후금융 동향
Christina Ng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선임연구원

16:10-17:10

토 론

좌 장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토론자 :  이정용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과장 
김수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사무관 
이성호 KDB 산업은행 발행시장실 부부장 
최주욱 한국기업평가 평가5실 실장 
오유근 한국서부발전 예산자금부 과장 
박태우 한화자산운용 채권운용담당 과장

17:10-17:30 질의응답

세부일정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한국 석탄금융 동향과 
채권시장 
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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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 

탈석탄 금융 확대를 위한  
회사채 시장의 기후 위험 평가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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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금융의 관계 

2 

https://www.upstreamonline.com/low-carbon/blackrock-ceo-climate-risk-is-investment-risk/2-1-737714 

“기후변화 위험은 투자 위험“  
“투자를 멈추지 않으면  

기후변화도 멈추지 않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는 상호보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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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금융기관의 해외 석탄화력 투자 문제 

3 

시민사회 및 정치권의 지속적 요구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해외 석탄화력 발전사업 중단 

4 

인도네시아 자와 9, 10 
(2,000MW) 

베트남 붕앙2 
(1,200MW) 

필리핀 팡가시난 
(1,000MW) 

남아공 타바메시 
(630MW) 

한국전력, 4개 해외사업 중 2개 취소 및 해외석탄화력사업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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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요구 

5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0304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기후금융 요구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한국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 현황 

6 

2019 - 2021년 현재 한국 금융기관 탈석탄 선언 현황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한국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 내용 

7 

신규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한계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회사채 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8 

국내 

민간 

공공 

해외 

수출신용기관 

 해외석탄사업 PF 대출 

민간금융기관 

 해외석탄사업 PF 대출 

연기금 

회사채 투자 

보험사 / 자산운용사 / 은행 

회사채 투자 

기존의 석탄발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회사채 투자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회사채 투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9 

석탄금융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회사채 투자 

KOSIF 석탄백서 : 2009 – 2020.6. 유형별 석탄금융 비중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회사채 투자에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 

10 

신용평가, Negative Screening, Positive Screening 

신용평가 

Negative  
Screening 

Positive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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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도 

11 

채권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건전성 유지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신용평가기관이 회사채 등의 원리금이 상환조건대로 
상환될 확실성(발행자의 상환능력)을 "신용등급"으로 표시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제도 
 

• 필요성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획득 비용 문제를 해소, 자본시장 원활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자본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기준(예를 들어, 이자율)이 됨. 
 발행자(피투자자)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신용평가의 리트머스지 - 삼척화력발전사업 

12 

신규 건설 중인 석탄화력사업 중 유일하게 회사채로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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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이용률, 원가에 못 미치는 보상 문제 

13 

현재 정책에 따르더라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 

정부가 제시한 표준투자비보다  
훨씬 비싼 건설비 

현재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않고 
과도하게 예상한 이용률 

신용평가에서 전제한 예상 이용률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신규 민자석탄발전소에 제공되고 있는 높은 신용등급 

14 

탄소중립 달성에 따른 추가 정책 변경과 좌초자산 위험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020. 9. 11. 3차 발행분 회사채 신용등급 

신규 민자석탄발전소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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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인식과 신용등급의 괴리 

15 

실수요자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회사 기타 투자자 

신용평가사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시장의 인식과 신용등급의 괴리 

16 

실수요자인 투자자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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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회사 기타 투자자 

신용평가사 

석탄 관련 회사채의 대부분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및 기존 발전소 운영에 사용되는 자금 

Copyright ⓒ 2016 SFOC Inc. All rights reserved. 

한전 발전자회사 사채는 최고등급 “AAA” 
공기업은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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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시작 

19 

S&P, 석유/가스 회사들의 신용등급 대거 조정 예고 

“S&P글로벌은 2021. 1. 26. 에너지 전환, 유가 등락, 미래 

수익성에 관하여 증가하는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엑손모빌, 

쉘, 토탈 등 주요 석유/가스 기업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oil/012621-oil-majors-
credit-ratings-under-threat-from-growing-climate-risks-sampp-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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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투자 기준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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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신규 석탄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2단계 : 매출/자산 비중을 통한 평가기준 도입 

신규 사업 투자 중단을 넘어 매출/자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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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 중심으로 기후위험 투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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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기금의 주도하에 엄격한 탈석탄 기준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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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 중심으로 투자 기준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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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중점관리사안 도입시 구체적인 탈석탄 투자 기준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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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Screening : “녹색채권” 발행 
공기업은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가?  

23 

• PF와 달리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는  

회사채의 경우 “용도 분리” 필요 

 

• “그린워싱” 방지 

 

• 분류체계(taxonomy)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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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REC 자금 조달은 “화석연료“ 부담금이지 재생에너지 사업 자금이 아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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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과 검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신용평가사의 ESG 인증 적절성에 의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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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회사채 시장에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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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Negative Screening, Positive Screening 

신용평가 

Negative  
Screening 

Positive  
Screening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좌초자산 위험 평가 강화 

탈석탄 투자의 양적 / 질적 평가 기준 강화 

녹색채권 발행 기준 엄정화 및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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